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넥슨컴퓨터박물관 ‘꿈이 IT니?’

“내가 만든 게임, 같이 해보실래요?”

‘이지코딩’ 프로그램에 참여해 블록코딩을 활용해 나만의 3D 게임을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 넥슨컴퓨터박물관 제공

2018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최초로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게임’의 위상이 날로 높아
지고 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62억4000만 
달러(약 7조 400억원)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무려 55%를 게임이 차지한 것. 이는 
K-POP으로 위상이 높아진 음악(7%)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
제주시에 위치한 넥슨컴퓨터박물관에서는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꿈이 IT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 관련 진로적성탐구 △코딩교육 △게임개발과정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꿈이 IT니?’는 게임개발에 관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웰컴 스테이지’에서는 게임관
련 직업군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게임 제작과정을 살피며 게임개발자의 직무가 기획, 아트, 프
로그래밍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배운다. 이를 통해 게임개발



체험활동 연관 직업
게임기획자: 게임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또한 장르, 연령, 난이도, 
캐릭터, 스토리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좋아할만한 새로운 게임을 기획한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게임개발은 일반적으로 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도 갖춰야 한다.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각 역할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피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한다.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기초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이지코딩’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
그램이다.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은 뒤 블록코딩을 활용해 직접 
나만의 3D게임을 만든다. 이를 통해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던 프로그래밍 교육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의 ‘꿈이 IT니?’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당 체험시간은 약 40분이
며 최대 2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체험비용은 무료이나, 컴퓨터박물관 관람비는 별도다. 단, 제
주도내 중1 학생은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10-5180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한국임업진흥원 산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나는 산림의 수호자, 
해충을 몰아내자!”

현미경을 활용해 선충을 관찰, 구별하고 있는 학생들. 대전소나무재선충별모니터링센터 제공

‘임업 분야 종사자’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목수, 조경사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임업 분야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존재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는 대한민국산림에 이바지하는 
미래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익숙지 않은 산림분야의 진로를 제시하기 위해 미래 유망직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무실습에 앞서 이론 강의를 듣는다. 이론 
강의에서는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조종사에 대한 직업 소개와 안전한 실습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등이 이뤄진다.
이론교육이 끝난 뒤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무의사와 산악형 드론 조종사 직업 실습교육을 
순차적으로 체험한다. 나무의사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의 이해 △광학현미경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관찰 △병해충 피해 진단·검경 등 현미경을 직접 조작하며 나무를 해치는 선충을 
관찰·구별하는 체험을 한다. 드론조종사 분야에서는 드론 운용 절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조종체험 등 드론을 활용해 산림병해충을 예찰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림분야를 체험하고, 그와 연관된 미래혁신기술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직업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활동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센터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이론부터 진로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산림분야 전문가인 센터직원이 
참가해 학생들은 실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대전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의 ‘미래유망 녹색직업 체험’은 12월말까지 운영된다.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2시간이며 체험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42-381-5145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나무의사: 산림 및 생활권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진단해 처방·예방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무가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목병해충을 방제하고, 상해가 있는 부분에 외과적 처치를 
하거나, 토양 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데 알맞은 환경을 제공한다. 수목은 물론 토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세심한 관찰력과 인내심 등도 요구된다.


